
<구역모임�교재� /� 2024년� 11월� 17일� 주간>

“가정을�위한�하나님의�질서”

*� 신앙고백� :� 사도신경으로� /� 다� 같이

*� 찬� � � � 송� :� 자유롭게� /� 다� 같이

*� 합심기도� :�오늘의�구역예배에�성령님이�함께�해� 주시고,� 오늘�모인�장소의�가정을�축

복해�달라고

*� 대표기도� :�지난�주에�예배드린�가정의�가족�중에서�한�분

*� 성경봉독� :� 신명기� 21장� 15~17절

※�아래의�질문들은�각� 구역의�상황과�필요에�따라�넣고�빼가며�사용하시기�바랍니다.

반드시�모두�다루어야�하는�것은�아니니,� 부담�없이�나누어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1.� 지난� 한� 주간동안� 살면서� 가장� 감사하게� 느꼈던� 일� 한가지씩을� 우측에� 앉으신� 구역원

과�나누어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2.� 지난� 한� 주간동안� 묵상한� 큐티� 말씀� 중에서� 은혜가� 되었던� 말씀� 한� 구절을� 좌측에� 앉

으신�구역원과�나누어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3.� 지난� 주일영광예배때� 나눈� 말씀을� 삶속에� 적용하면서� 생긴� 에피소드가� 있다면� 함께�

나누어보시기�바랍니다.�

4.� 이스라엘� 사람들은� 그들의� 자녀� 또한� 말씀대로� 살게� 하기� 위하여� 어린� 시절부터� 엄격

하게�가르칩니다.� 특히나�패역한�자녀에�대해� 성경은� ‘성읍의�모든�사람들이�돌로�쳐죽

일� 것’이라� 말씀할� 정도로� 무섭게� 말씀하는데요.� 성경이� 이렇게까지�엄중하게�말씀하는�

이유는� 무엇일까요?� (신� 21:21)�그� 성읍의� 모든� 사람들이� 그를� 돌로� 쳐죽일지니� 이같

이�네가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그리하면�온� 이스라엘이�듣고�두려워하리라

5.� 신명기는� ‘악한� 죄를� 범해� 죽고� 나무� 위에� 전시한� 죄인’을� 하나님께� 저주받았다고� 말

씀합니다.� 그래서� 고린도에� 어떤� 악한� 자들이� 이� 신명기의� 구절을� 인용하여� 예수님을�

‘저주받은� 자’로� 오해하게� 하고,� 다른� 복음을� 펴트려� 고린도교회� 교인들을� 미혹하고� 속

이기도� 하는데요.� 바울은� 이런� 오해를� 파훼하면서,�하나님의� 영으로� 말하는� 자는� 누구

든지� 예수를� (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)라� 하지� 아니하고,� 또� (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)으로� 아니하고는�누

구든지�예수를�주시라�할� 수� 없다고�말씀합니다.� (고전� 12:3)



6.� 예수님은� 사형당한� 후에� 나무에� 달린� 저주받은� 자가� 아닙니다.� 예수님은� 우리� 죄를� 대

속하기� 위해� ‘십자가’라는� 사형틀에� 달리시고,� 그� 위에서� 돌아가셨습니다.� 이� 사건은� 갑

자기�일어난�일이�아니라�이사야서� 53장에서�이미�예언된�사건이었습니다.� (사� 53:5)�

� � 그가� 찔림은� 우리의� (� � � � � � )� 때문이요� 그가� 상함은� 우리의� (� � � � � � )� 때문이라� 그가�

징계를� 받으므로� 우리는� (� � � � � � )를� 누리고� 그가� 채찍에� 맞으므로� 우리는� (� � � � � � )을�

받았도다.�그러므로� 예수님의� 십자가에서의� 죽음은� 인류를� 구원하기� 위해� 반드시� 겪어

야만�했던�과정이었음을�잊지�마시기�바랍니다.

7-1.� 고대� 세계에서는� 전쟁하는� 과정에서� 여성� 포로들을� 함부로� 대하는� 경우가� 흔한� 일

이었습니다.� 그러나� 하나님은� 아무리� 포로로� 잡힌� 여인이라� 하더라도,� 그를� 인격적인�

존재로� 여기고� 일련의� 정결예식을� 통하여� 이스라엘� 백성이� 된� 후에,� 아내로� 삼을� 수�

있도록� 하시는데요.� 다음은� 그중� 일부의� 말씀입니다.� 괄호()를� 채우세요.� (신� 21:13)�

또� 포로의� (� � � � � � � )을� 벗고� 네� 집에� 살며� 그� 부모를� 위하여� (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)한�

후에�네가�그에게로�들어가서�그의�남편이�되고�그는�네� 아내가�될� 것이요

7-2.� 포로로� 잡아온� 여인이라� 하더라도� 마음에� 들고� 사랑하게� 되었다면,� 하나님은� 그녀를�

아내로� 맞이하기� 위해� 지난한� 과정을� 인내할� 것과� 혹시� 헤어지게� 되더라도� 다시는� 종으

로� 삼아서는� 안될� 것을� 말씀하십니다.� 사람을� 인격적으로� 대하는� 것이� 하나님이� 일하시

는� 원리이고� 질서인데요.� 현재� 우리는� 구역이나� 기관식구를� 대할� 때,� 인격적으로� 존중하

고�있는지에�대하여�함께�생각해보고�나누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�

� �

8.� 모세는,� 갈등이� 있어서� 사이가� 좋지� 않게� 된� 원수� 같은� 사람이� 있다� 하더라도� ‘원수’가�

아닌� ‘형제’로� 여기고,� 그의� 가축이나� 물품을� 잘� 보관하고� 주인에게� 전해줄� 것을� 말씀

합니다.� 말씀의� 핵심은� 결국� “네� 형제를� ‘반드시’� 도와주라”는� 것인데요.� ①원수와도� 같

은� 사이였지만� 먼저� 선을� 베풀고� 도움을� 줌으로� 관계가� 회복된� 경험이� 있다면� 나눠주

세요.� ②다른� 사람을� 도와주기가� 갈수록� 어려워져� 가는� 이� 시대에,� 우리는� 과연� 어떤�

일들을� 행함으로� 그들을� 도와줄� 수� 있을까요.� ③또� 다른� 한편으로,� 남을� 도와주는� 인

생을�선뜻�살지�못하게�하는�이유는�무엇인가요.� 자유롭게�나눠�주세요.�

*� 합심기도� :�

1. 가족을�인격적으로�대하게�하옵소서

2. 하나님의�질서와�정결함을�유지하게�하옵소서

3. 말뿐이�아닌�실제로�서로를�도우며�살아가게�하옵소서

*� 찬송�및� 헌금� :�찬송가� 421장� 찬송을�부르면서�준비하신�구역헌금을�드리겠습니다.�

*� 봉헌기도� 및� 주기도문� :� 드린� 예물을� 위해� 구역장님이� 기도해� 주시고� 주기도문으로�

예배를�마치겠습니다(구역헌금은�해외선교를�위해�사용되어집니다)�

기독교대한성결교회�군산삼학교회�교역자실(책임출제자:� 박광서�목사)


